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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수요일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향해 

마태복음 4:1–11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10절).  

오늘은 사순절 첫째 날인 재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광야 시험과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함께 숙고하면서 사순절 여정을 떠나봅시다.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인해 굶주리셨던 예수님께 돌을 떡

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

시며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

존의 위협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광야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생산

과 풍요의 우상들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들은 이 질문에 바르게 대

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통해 떡의 유혹

을 이겨냅시다.   

두 번째 시험은 좀더 교묘하고 독창적인 유혹으로 보입니다. 사탄

은 ‘네가 만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맞다면 성전 꼭대기에

서 땅으로 몸을 날려 증명해 보아라’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우리

에게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감이 도전받을 때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문은배 목사(스포켄한인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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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묵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

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

리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 증명해 보이고 싶을 때,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드러냅시다. 

세 번째 시험은 권력과 영광의 욕구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야곱은 항상 세상의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인생을 살다

가,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움켜쥐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굴복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

는 참된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은 무엇 앞에 혹은 누구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올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즉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봅시다. 떡을 위해서가 아

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

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함께 

훈련해 봅시다.  

시간을 떼어 본문의 말씀을 혼자서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을 섬기는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져봅시다.


